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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지정사， 관형사， 부사， 감풍사， 조사 퉁 10품사에 대 

각론과 파생써훌 다룬 ‘씨가지 〔接離〕’， 복합어를 훈 ‘겹써 〔複合語〕’，

동을 다룬 ‘써씩 바꿈〔品詞의 *흉영’ 풍 옐네 부분으로 이후써져 있다. 이 

형용사， 지접사 삼 용언율 다룬 붙양(총 341 페이지) 아 쏟λ}론의 1/2 아1f， 책 

천체의 1/3 이상을 차지한다. 명사， 대명사， 수사와 조사 곧 체언과 관련된 분량(총 

87패이지)의 약 4배률 용언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다. 

‘쭈리 말본’의 흉사뽕썼 환류 위주왜 서옳로 오늘날까쩌또 

있다. 그헤냐 ‘우껴 말본’은 자흉에 푼제점3)이 있는 

그 분류씩 

흙법에 크게 

황론이고그 

들추어내섣 

이 글의 목적이다. 대부분의 분류는 그 기준을 형식이나 의미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 

러나 형식과 의미보다 통합 관계나 통사적 기농을 분류의 기준으로 삼은 경우에 통일한 

단위를 여러 쩌 법 범주로 않퓨하논 퉁 국어의 윷바른 씨i5ll에 걸렴돌갔 

측면도 적지 

이 글은 ‘우리 품사론에서 제시한 얘러 가지 

있고그 특히 헌행 합 분법에는 어 미쳤는지를 

한다. 

1.1 ‘우리 말본’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이유 중의 하나는 그 이전의 문법서들과는 

탈리 품사 분류의 구체척인 기준율 제시하혔다는 것이다(남기성，1974:44-47， 킴석 

득， 1983:334-338 ， 쫓겨향鐘.1985:96‘‘ ￥￥사의 분류는 “ 쌀본에서의 

주장〔主〕요효 샀::ïl， 그에 따료상 쏠〔평式〕과 돗〔홈義〕용 짤립〔從〕으똥 

서， 이 세 가지가 셔로 관계하는 상태를 대종〔標遭〕으로 삼아， 절정하여야 하느니라 .. 

(p. 1534)) 고 하여 내세운 기준은 비교적 타당한 것이었옴을 알 수 있다. 자주 인용되 

뉴 그 품사 분류의 얼함뤘를 용어까지 그대및 보이면 다음과 갇다， 

3) ‘우리 말본’에 대해셔는 긍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李翊燮(1967 :33-38)에셔는 
‘우리 말본’이 여러 시대， 여러 지역의 자료 및 문어 자료를 포함하고 있고， 규범에 맞추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조착한 자료가 들어 었다는 자료의 문제점을 치명쩍인 결함으로 들었다. 
이 글은 ‘우리 한본’아 감서애 따라서 야후써전q. ‘우리 말본’의 내용용 소개하는 썽우에능 
페이지만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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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척 체계 (縣合的 體系)5)톨 세웠다는 점에서 그 이전의 문법보다 한 걸음 발전한 것이 

명가(남끼심，1980:8-16， 킴석득 :338-342， 

공곰히 생킥해 셨아야 한다. 그러한 평가는 구조주의 언써학 이론의 영향윷 

구조주휘 언어학에서는 문법 단씌쫓서 문장보다 딴어총 짱λl한다. 단01룹 

생하는 차원에서 자립 형식인 체언 어간 퉁에 결합하는 조사와， 의존 형식인 용언 어간 

에만 컬합하는 어미는 다르게 인식되기 마련이다. 조사는 체언 어간 동에서 분리할 수 

었치만 어미는 용언 어간에서 분리할 수 영다논 고정 관념훗 가치게 한 것은 ‘우따 할 

그 이후의 학교 월썽 의 영향이다， 

확대 표준 이혼씩 명향을 받 띤는 COMP호 성정씩는 용언의 

그 지배 영역이 어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션행 동사구나 붐장 천체로 인식되면서 

분리 카능한 단위로 기술되는 것을 고려하면 조사와 어미를 모두 분석하여 독립된 품사 

로 인청하였던 ‘우리 말본’ 이전의 분석척 체계(分析的 體系)가 오히려 타당한 것이었 

평가를 받아야 짜뾰 정국 ‘우리 딴봄’짜 :J. 앵향을 받용 핵 문법온 국어 

대한 이해에 정협쯤로 작용했훌 가짱성:ε 있는 것이다‘ 

2.0 명사， 대명사， 수사는 ‘임쩨’로 분류된 예틀이다. 

2.1 명사는 보통 명사와 고유 명사 두 가지로 분류하고 영어에셔와 같은 집합 명사， 

앵사， 추상 썽사， 구처l 명사는 국어에서 분류할 필요까 

‘ 또한 인구써처럽 잖엽적인 성 

그러나 자엽적인 성(性)융 

어머니， 사내:계집’ 풍의 예를 틀고， 복수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접미사 ‘-들’과 첩어를 

들었다. 오늘날 ‘-들’온 학교 문법에서 복수 표지의 접사로 기술되고 있을 정도로 국어 

에셔 딴수와 복수찌 파뺑용 전적으로 셔엔항딴 것은 아니다ι 병샤외 환류에서는 창챙척 

부정척이든 영흉볍올 참고하였다 X썩나 Jl유 명사의 에효 판 ‘가마 메〔白頭띠 

7}랍〔맹없훌 〔펌水〕’ 퉁와 갇싼 유어는 

척인 성격의 문법이 보일 수 있는 강요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의미를 기준으로 한 명사 분류에 관심을 가쳤으면서도 국어 문법 혐상에 판여흩}는 유 

얀 3ξλ}와 어미를 보추 짝령왼 품사로 
정우에 ‘우힘 힐싼’씩 견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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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명사와 무정 명사， 존청 명사와 평청 명사를 분류하는 데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독립성의 유무에 따라서 (1)완전 명사， (2)불완천 명사률 분류하고 불완전 명 

사는 다시 @부사성 불완전 명사(양， 척， 체， 듯， 퉁:대로， 채)， (9보통 불완전 명사 

(것， 바， 줄， 이 (AJ， 데， 이(것) :터， 따름， 나륨， 뿐， 때문)， @수단위 불완전 명사 

(자， 치， 푼:섬， 말， 되， 홉 퉁)로 나누었다(pp. 219-223). 현행 학교 문법에서는 의 

존 명사라쓴 I뺑3랬 부르몫셔 관형어나 조사와의 통했에서 나따나쓴 제약용 근거로 

보편성， 쭈성， 서잖생，사생， 단위성 의존 명사로 분휴하고 있 이 용싼정1 명사는 

갔문 명사 풍의 명칭으로 옳혀변샤 그 분의 써1약 빛 의 

미 특성훌 밝f허 워씬 논억 셔l속되고 있다. 

2.2 대탱사는 ‘사한 때영사代名詞〕’와 ‘몬대명사〔物f짧詞〕’ 두 사로 분류하고 

이들율 다사 채일잉썽(나j 저， 우리， 저회 퉁)， 제이인줬(녁，써 그때 i 당신)， 제삼 

인칭(당신， 이분， 그분， 저분， 이， 그， 져 둥) , 통칭(져， 남)으로 분류하였다. 제삼인칭 

은 청칭(당신， 이， 그， 저)과 부정칭(누구， 아무:무엇， 어디 퉁)으로 나누고 정청은 

다시 근청， 충청， 원칭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인대명사’는 말 높임의 정도에 따라 아주 

낮춤〔極짧稱 예사 낮혐〔뿔헬뿔稱J ， 예사 높엄 〔普通尊稱 아쭈 놓임 〔緣緣稱〕으로 

분류하였찰떼 짱싼찍 마칭병 〔終止法〕의 퉁급에는 이 분뷰륜 청용하 반말(둥 

외)만율 추가하였C↓ ‘올때뺑사’는 가리키는 대상에 따학 사많것I 첫， 셔것， 어느 

것 퉁)， 처소(여기， 거기， 저기， 어데 퉁)， 방향(이리， 그리， 저리， 어느쪽 퉁) 대명사 

로 나누었다(pp. 226-243). 

그러나 높임의 정도에 따른 퉁급의 구별은 오늘날의 경어법 기술에도 사용되는 경우 

가 많은데 과연 국어 청어법에서 낮춤〔뿔稱〕율 인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대명사 

에는 ‘이， 그， 저， 어느， 아무， 어떤， 다른’ 풍의 판형사와 ‘이， 분， 것， 곳， 데， 쪽’ 풍의 

명사로 。l루어진 예들이 많온데 이 예들율 두 단어로 볼 것인지 복합어로 볼 것인지도 

문제이다. 재구l 대명사황 썩 썰청하지 않고 통갱의 ‘힌대영사’에 ‘저냥， 차기， 다른 

이， 당신’올 쪼함한 것댔 빨쩌1 이다. 

‘우리 황용’회 째영λ}에 때한 셔술온 사랍만을 가리키는 

함께 제삼언했1 사찰까지쪼 자리키는 서양의 인칭 대맹사눈 

〔擔쩍〕’온 대명사의 일반적인 

‘인대명사’와 ‘물대명사’ 때신에! 얀썽 뺑사와 지시 

대명사라는 용어가 혐행 학교 문법에서도 쓰일 정도로 더 일반화되었다. 대명사는 언어 

의 보면생율 강조한 언어학 이론율 수용하는 일차적인 대상이 되어 왔다. 대명사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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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된 품사로 젤정하는 문제가 논의되다가 변형 분법의 도입 이후에 대명사화 현상이 관 

심의 대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자연히 독립된 문법 단위로 인정을 받았고 최근에는 담 

화를 중시하는 화용론의 대상으로 ‘이， 그， 져’의 용법 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 

다. 인구어나 국어에서 동일하게 어휘로 실현되면서 통사론과 화용론의 현상에 관여하 

는범주가대명사이다. 

2.3 수사는 (1)훤수사(하나， 툴， 셋 둥: 일， 이， 삼 둥)와 (2)서수사(첫째， 두째， 세 

째 둥:제일， 제이， 제삼 풍)로 분류하고 이들을 다시 @정수(하나， 둘， 셋 둥:첫째， 

두째， 세째 퉁)와 @부정수(한둘， 두셋， 서넷 둥:한두째， 두세째， 셔너째 동)로 분류 

하였다(pp. 250-252). 또한 그 어원올 고려하여 한자어와 고유어로 된 것도 분류하 

고 수사와 수관형사의 관계를 서술하였다. 이 수사의 분류는 원수사(原數詞)를 양수사 

(훌數詞)라는 명칭으로 바꾸어 현행 학교 문법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수사와 수관행사를 구별하는 기준이 아직도 문제로 남아 있다. 수사와 수관형 

사가 달리 나타나는 ‘하나:한， 툴:두， 셋:세， 스몰:스무’ 둥은 쉽게 구별된다. 그러나 

기능만을 중시하면 ‘다섯， 여섯， 일곱’ 풍은 체언과 관형어의 기능을 함께 보이므로 수 

사로도 분류하고 관형사로도 분류할 수 있지만(남기심·고영근， 1985:167) , 그 형태상 

의 특정을 중시하면 이들은 격조사를 취할 수 있으므로 관형사로는 분류할 수 없다(李 

翊燮， 1967:40). 품사 분류의 기준에서 기놓과 행태 중에 어느 쪽을 더 중시해야 하느 

냐가문제이다. 

수사에 대한 논의는 수관행사와 함께 수량사라는 범주의 명칭으로 다루어졌고 최근 

에는 명사， 수량사， 분류사(단위성 의존 명사) 상호간의 어순에 관한 운제도 논의되고 

있다. 

3 

3.0 통사， 형용사， 지정사는 ‘풀이씨’로 분류된 예들이다. 

3.1 동사는 독립해서 ‘풀이씨’로 쓰일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주동사와 보조 통사 

로 나누고 그 성질에 따라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누었다(pp. 254-261). 

동사의 활용은 종지법， 자격법， 접속법으로 나누었는데 이 분류는 그 이후에 활용 어 

미콜 총컬 어미， 전생 어미， 연컬 어미로 나누는 견해와 일치한다. 

마침법〔終止法〕은 청자를 높이는 정도에 따라 (1)해라(아주 낮춤)， (2)하게(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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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춤)， (3)하오(예사 높임)， (4)합쇼(아주 높임)와 (5) 반말(퉁외)로 ‘마침법의 퉁 

분’을 나누었는데 (pp. 262-264) 하오체에는 ‘-어요지요’와 함께 ‘-(읍)시다’를 

포함하고 있어 문제캡을 드러낸다. 그리고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기준으로 총컬 어미를 

(1)서술형， (2) 의문형， (3) 명령형， (4) 청유형 네 가지로 나누고 감동형과 약속형은 

서술형에 포함하였다(pp. 265-279). 간첩 인용에서는 이 네 형식만 나타난다는 것을 

근거로 이 종컬 어미의 분류가 높이 평가되기도 하였지만(남기섬， 1974:49-51) , 약 

속형 ‘-으마’는 간첩 인용에서 반드시 ‘-겠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도 나타 

난다. 또한 약속형은 동사에만 컬합하고 행용사나 지정사에는 결합하지 못하는 차이를 

보이므로 독립된 활용행으로 인정할 만하다. ‘-음’율 서슐형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언 

급을 하였는데 (p. 271) 그 이후에 ‘-음’을 명사형으로만 설명하려고 한 것은 오히려 

현상에 대한 관찰에서부터 연견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마침법의 돗바꿈’이라는 혐상으로 어조(語調)에 의한 질문， 반어법인 의문 풍 

과 함께 의문형이 명령， 요청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서슐하고 있다(pp. 280-

281). 활용 어미 가훈데 종철 어미는 문장뿐만 아니라 담화에도 관여하는 요소이므로 

하나의 종결 어미가 여러 가지 화행을 나타내는 현상을 판찰한 것온 주목할 만하다. 오 

늘날 이 현상용 화행 이론의 적정 조건으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감목법〔寶格法〕온 문장의 서술어가 되면서 그 자격율 바꾸는 (1)부사형， (2)관형사 

형， (3) 명사형 세 가지로 나누고 각각은 의미를 부여하여 다시 하위 분류를 하였다 

(pp. 281-29이. 부사형온 상태(狀願)와 실질(를質)을 나타내는 ‘-아/어’， 장연(將 

然)을 나타내는 ‘-게’， 부정(否定)을 나타내는 ‘-지’， 소원(所願)과 진행(進行)을 나 

타내는 ‘-고’를 들었는데 부정， 소원， 진행이라는 의미는 부사행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후행 보조 통사의 의미이다. 이 부사형 어미는 연컬 어미와 유사한 륙성이 있기 때문에 

현행 학교 문법에서는 보조척 연컬 어미라는 범주로 붐류하고 있지만 반말인 총컬 어미 

와의 관련성도 논의되고 있다. 판행사행온 현재의 ‘-율’， 현재 진행의 ‘-는’， 미래의 ‘

을’， 과거의 ‘-은’을 틀었는데 이 의미는 그 이후 관형사철의 시제에 대한 논의에 큰 영 

향을 미치기는 하였지만 이들의 의미 차이도 실제로는 시제 범주의 차이률 나타내는 것 

온 아니다. 명사행온 지시(指示)의 ‘-읍’과 진행(進行)이나 과정(過程)의 ‘-기’률 들 

었는데 이들의 의미 차이는 ‘-옴’이 결정(決定) 또는 지속(持빼)， ‘-기’가 미정(未 

定)이나 예정(홉定)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한편， 이틀 전성 어미가 파생어도 1엉성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부사형 어미가 부사를 

파생하는 예들에는 ‘-아/어’와 ‘-고’뻗만 아니라 ‘-오/우’나 ‘-이’가 철합한 예들까지 

도 포함하고 있어 (p. 29이 파생 접사와 활용 어미률 구벌하지 뭇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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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융법〔接續法〕은 (1)구속형， (2) 방임행， (3)나열형， (4) 셜명행， (5) 비교행， (6) 

선태형， (7) 연발형， (8)중지형， (9) 첨가행， (10) 익심형， (11)의도형， (12) 목척행， 

(13)도급형， (14)반복형의 열네 가지로 나누었다(pp. 295-323). 이 분류는 선행철 

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률 토대로 한 것이지만 구속형이나 방엄형의 경우 ‘구속’이나 

‘방임’이라는 의미 관계가 모호하고 조건， 인과， 양보 관계를 나타내는 예들율 서로 중 

복되게 분류해 놓았다는 문제정이 발견된다. 나열형의 정우 총속 접속과 대둥 접속의 

어미로 크게 구별하기도 하는 시간척 나열형과 공간적 나열형을 모두 포함하여 의미 차 

이가 큰 어미들을 하나의 범주로 분류했다는 문제점이 있고 그와 반대로 의도형과 목적 

행의 경우 의미 차이가 거의 없는 어미률 두 범주로 분류했다는 문제점이 있다. 접속법 

에 포함되는 어미의 총류가 많기 때문에 그 분류가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렵지만 무엇보 

다 중요한 문체는 하나의 형식이 여러 가지 의미률 나타내고， 여러 가지 형식이 하나의 

의미률 나타내는 것으로 분류했다는 것과 ‘-을것같으면’과 같온 혜률 포함하고 있율 갱 

도로 그 형식의 분석에도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하다’에 내포되는 어미 ‘

어야거나고자자으락’ 둥율 첩속법에 포함한 것도 문제이다. 

변형 문법에 의한 복합문 기술에서 자격법의 부사형， 판행사형， 명사형은 내포문 가 

훈데 동사구 보문이나 부사절， 관형사절， 명사절을 구성하는 요소로 기술되고 첩속법의 

연철 어미는 첩속문을 구성하는 요소로 기술되고 있다. 연철 어미는 대둥 접속과 종속 

접속의 어미로 분류하여 기술되기도 하지만 그 구벌이 어미의 형식과 의미에 의해서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활용에서 종지법， 자격법， 접속법의 분류는 활용의 체계화률 이루었다는 명가(安秉 

續， 1985:99)와 그 범주의 명칭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 이후의 통사론 기슐 

에서도 비교척 을바른 것이었다는 명가률 받아 왔다. 그러나 이 분류는 홈사척 기능만 

율 중시하여 활용 어며 전체률 체계화하는 데에는 걸렴톨로 작용한 측면도 었다. 통일 

형식인 어미가 종지법， 자격법， 접속법 모두에 포함되거나 툴 이상의 범주에 포함된 경 

우가 척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말본’에서 인정한 예만도 ‘-다라으요소 

아/어지아요/어요지요자게고며율거든융나니， 

-나니구려’ 동 19개에 달한다(pp. 326-330). 이처럼 하나의 어마률 여러 가지 범 

주로 분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분류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용율 드러내는 것으로 

통사척 기능이나 피상척인 의미를 지나치게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통사의 변칙 활용은 어간 말용이 탈락하는 (1)‘ E ’, (2) ’ A ’, (3) ‘으’， (4)‘우’ 변칙， 

어간 말읍이 바뀌는 (5) ‘ c ’, (6)내’ 변칙， 어미가 달라지는 (7) ‘여’， (8) ‘러’， (9)‘거 

라’， (10)‘너라’ 변칙， 어간과 어미가 함째 달라지는 (11)‘르’ 변칙 퉁 열한 가지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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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pp. 330-348). 이들 가운데 ‘ E ’, ‘으’， ‘우’ 변칙온 융용 규칙으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학교 문법에서는 ‘ A ’, ‘ E ’, ‘ a ’, ‘르’， ‘여’， ‘러’， ‘거라’， ‘너라’ 

변칙과 ‘당’ 변칙을 불규칙 용언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거라’， ‘너라’ 변칙도 어미의 기 

본형 자체가 다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불규칙 용언은 오늘날 형태 음소론의 과 

제가 되어， 추상적인 기져형을 설정하거나 역사적 사실이나 방언 현상을 근거로 하여 

규칙적인 쨌상[로 성명하칩몫 I.력이 계속되고 있다. 

독자적인 문법 범주로 젤청한 껏4싼 긍정적씬 평가를 

일부로 다루어서 활용에서 제외한 것은 부정적인 평 

100-101). 그 의미를 

(융， 잡， 삽， 습 동) , 

, νb 우， 기， 

사간(는/ 

t..:겠， 려 :았/었 '1려가능， (겠)， (7)추량(겠， 렷) ，확씬(첫습관(것) , 

(1 0) 강세(치， ￡딛입， 르리) 보초 어간으로 나누었는데 이늘이 일정한 솥압 서열이 있다 

는 현상올 밝히고， 이들과 어미의 결합 가능성 여부를 도표로 자셰히 제시하였다(pp， 

349-390). 그러나 이들의 통합 서열을 일곱 단계로 설정하면서 ‘-는j t..-’이 ‘-느-’ 

의 이형태로 ‘ 려8’따 창용 얀겨1의 서열인 것올 인식하치 햇하1 ‘ ’ δ1ι} ‘- 닙 j읍 

-’, ‘-더-’보다 앞 서옆3강 생쩡짜고 ‘-겠-’의 서열을 이짱요 생청한 씻용 짱못된 것 

이다. 

오늘날옴 에 북소 어잔 7hî:-뎌i 사동， 피통， 강세 보조 어간쓴 파생 섭사혹 71술되고 

나머지 여l들온 그 통합 위치·률 중시하여 선어말 어미로 기술되고 있다. ‘-tj/읍-’의 

분석은， 별 의미가 없다는 명가(남기심， 1974:52)와 함께 혐행 학교 문법에서도 받아 

들이지 않지만 오히려 정당한 것이었다는 평가를 받아야 될 것이다. ‘-겠-’은 미래， 가 

능， 추량의 의미를， ‘-것-’은 확인， 습관의 의미를 인정하였는데 오늘날은 이들의 의미 

를 하나로 설명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범주는 그 통합적 륙징이 어간이 아 

닌 어미 꽂 꽃쩔 캡사이~ 그 명칭을 보조 어간 대선에 선어발 어미로 부a는 것이 

일반화되었자안， 선어짱 어미↓깐 명칭도 교착어인 국어의 특성쩌l딴 씩책한 껏이다. 국 

어의 어미눈 어산 따잖어1 일쩡한 순서에 따라서 컬합한다상 첫안 었정하떤 섰어말 어미 

는 어말 아미화 꾸병하지 있 ε 기술할 수 있다. 

·형용사·지정사)에 따른 썽와 션행 어미〈황사형·명 

분포릅 제시하고 그 의 01에 g• 쩔써11 치 j쓸 환류하였 

다.(1)부젤아니하다， 풋하짜， 말다)， (2)사동(하다， 만윷다째똥(지다， 되다)， 

(4) 진행(오다， 가다)， (5)종철(나다， 내다， 버리다)， (6)봉사(주다， 드리다， 바치다) , 

(7) 시행(보다)， (8)강세(쌓다， 대다)， (9) 당위(-어야 하다)， (10) 시인적 대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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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다)， (11)가식(-온/는 체하다， 척하다， 양하다)， (12)과기(-율 번하다)， (13) 

보유(놓다， 두다， 가지다， 닥다) 보조 동사가 그것이다(pp. 397-408). 이 가운데 통 

일 행식인 ‘하다’가 선행 요소의 차이 때문에 사동， 당위， 시인객 대용， 가식， 과기 보 

조 동사냐 그 구성 요소로 분류되었는데 사동， 당위， 시인척 대용， 가식， 과기라는 의미 

는 ‘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하다’에 선행하는 요소의 의미라는 품제점이 있다. 그러므 

로 이들 ‘하따’찍 없는 흉새로 기술될 가농성도 있다， 쩍행 화왔었에 셔는 판행 

짐작 

보조 동사쓸 장않 잉정하고 았다. 

보죠 풍사에 때한 논씩얘서 부사형 ‘-아/어’와 ‘-고’ 냐츄씩 얘}촬용 j썼 흉사로 인 

정하는 껏에는 이천이 찌씩 없지만 그 구체적인 예들이나 나머시 영사행， 싼행사형， 구 

속형 다윤익 여l틀얘 때쐐서줬 φl견이 있다. 접속이라는 흉사용적 구썽폐흥합 동사라는 

형태론적 +성의 승간적인 휴성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보소 붕사블 +벌활 수 있는 객관 

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바꾸힌 용직씨 〔훌動詞〕’에서는 사동법과 피동법올 다루었다. 사동법온 사통 접사 ‘

이리，커，히，후키구’에 의한 사퉁， ‘하다’윷 ‘시키다’문 바꾼 사 

동， ‘-게 하따’액 씩한 사짱 세 가지 유형을 들고 사통사씩 :용척어윤 환흉사악 주어라 

는 서술또 하였약 피동법은 피동 접사 μ장 …’에 씩한 i피동， ‘되 

다， 받다，강하다’에 위한 때용， ‘-아 지다’에 의한 펴활 써 

420-434). 사동법과 피동법도 그 범주에 접사와 보조 통사에 의한 유형온 물론 ‘시키 

다’와 ‘되다， 받다， 당하다’라는 어휘에 의한 유형까지 포함하여 의미에 기준을 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사통 첩사는 발음대로의 형식을 거의 그대로 인정하였지만 피동 첩사 

는 ‘-히기’만을 인정하여 ‘보이다:보히다， 알리다: 알히다’ 퉁처럽 첩사에 의한 사 

통사와 피통사를 의도적으로 구별하고， ‘얻〔得〕히다， 믿〔信〕히다， 주〔與〕히다， 사 

〔買〕히다， 치{打}혀다 퉁’처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쓴 피돗사도 만틀어 써야 한다 

고 규범적인 태도의 결과야따( 

피똥， 가능적(可能的) 

이에서 나타나는 특수성올 

삼는다는 것은잘못된 

본통사와 농통사으} 

쩌I시하였다(pp. 434-443) , 

통사의 시제는 말하는 때룰 기준으로 하는 직접 시제와 과거에 겪은 때를 기준으로 

하는 회상 시제로 분류하였다. 직접 시제와 회상 시제 각각온 현재， 과거， 미래 시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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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용사의 활용은 동사의 활용과 차이를 보인다. 동사의 활용과 달리 종지법에는 명 

령행과 청유형이 없고， 자격법에는 부사행 ‘-고’와 관형사형 ‘-는’이 없고， 접속법에 

는 시간척 나열형과 목적형이 없는 대선에 강세형 ‘-으나디고’가 있는 것이 형 

용사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으로 서술되었다(pp. 490-515). 그 밖에 형용사의 

활용행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시한 동사의 활용형 ‘-느니라느냐노니는， 

-는지라，는쩨， …쓴바， …느냐’ 퉁에서 ‘-느-’를 

보이는 

만하다. 

(pp. 

‘-게’가 축약된 것으로 

‘-이’와 ‘-게’의 관계흉 

것으로보인다. 

뺑용사의 변척 활용을 (1)‘ E ’, (2) ‘ A ’, (3)‘능’， (4) ‘오’， (5) ‘ a ’, (6) ‘여’， (7) 

‘러’， (8) ‘르’ 변칙을 들었는데 통사의 변칙 활용과 탈리 ‘ E ’, ‘거라’， ‘너라’ 변칙이 없 

고 ‘ 6 ’ 변칙이 있다는 차이률 서술하였다(pp. 515-524). 

형용사씨 걷훗 여깐혼 흉사회 경우와 달리 사동(이， 려?) 키， 히) , 떠롱(히， 기)， 

현재 진행(뉴않〈겠 강세(치， 트리， 뜨리) 강조 어간이 없C짧 차이를 서술 

하였다‘해1내 사통과 피통의 접사 ι 

겠-’이 훨용사 다용에 훌합휠 수 없는 것온 아니므로 이 자야노 요소 어간에 잘옷 부 

여한 의미만을 기준으로 삼은 결과이다. 

보조 형용사는 (1)희망(싶다， 지다)， (2)부정(아니하다， 못하다)， (3)추량(듯하 

다， 듯싶다， 법하다， 보다， 싶다)， (4) 시인(-기는/기도 하다)， (5)가치(-을 만하다， 

-음직하다)， (6)상태(-아 있다， 고 있다) 보조 형용사의 여섯 가지를 들었는데 

(pp. 530-537) 현행 학교 문법에서는 가치 보조 형용사률 제외하였지만 보조 용사 

의 경우쳐혐 보조 형용사름 구별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오놓1날까지도 마몫하지 못하고 

있다. 

형용사씨 λ 쓴 책정 사저l짜 회상 시제로 분류하였치몫 기본척 혐재， 싹거， 미래 

만 인정하행， 싼폈!갚 진행을 인정하지 않아서 웅사휘 사쩌1와 케 서술되 

었다(pp. 횡사확 형용사의 시제를 구별해서 기융하 관뺑사혔과 같은 

내포문과 추풍쐐 시책창 구낼해서 기술하는 것은 ‘우려 

지만 그 견과관 하!나썩 쩡식 두 가지 이상의 시제훌 냐따내용 젓짧 얀정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다른 형식이 하나의 시제를 나타내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시계나 상을 나타내는 형식올 형태소 단위로 분석하여 그것의 정확한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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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3.3 지청사는 ‘우리 말본’의 특정을 나타내는 품사라고 할 수 있다. 지정사로 셜쩡 
한 ‘이다’와 ‘아니다’의 활용에서 명령행， 청유형이 없고 ‘-느-’의 통합형 어미가 결합 

할 수 없는 것 퉁율 풍사보다는 형용사와 유사한 특정으로 들었다. 그 밖에 지정사의 

활용이 동사나 형용사의 활용과 다른 점으로 서술형 ‘-라로다로구나. -;:!세， 

-율시다’가 쓰이는 것， 부사형 ‘-게지고’가 쓰이지 봇하는 것， 첩속법의 의도 

행， 도급형， 반복형， 강세형이 쓰이지 못핸 것 퉁을 들었다(pp. 550-568). 

‘이다’와 ‘아니다’를 독립된 품사로 인정하느냐의 문제는 오랜 통안의 우여곡절 끝에 

혐행 학교 문법에셔 ‘이다’는 서슐격 초사， ‘아니다’는 형용사로 분류하고 었다. ‘이다’ 

는 의존 형식이고 ‘아니다’는 자립 형식이라는 차이률 중시한 컬과이지만 학교 문법에 

서는 조사도 단어이므로 결국온 툴 다 단어로 인정하고도 다른 품사로 나누어 놓은 셈 

이다. 

‘아니다’는 형용사이건 지정샤이건 용언으로 인정율 받아 왔는데 문제는 ‘이다’이다. 

‘이다’에 관한 현상 가운데 가장 비충을 두어야 할 것올 그 부정문이 ‘아니다’로 나타 

나고 그것이 활용올 한다는 사실이므로 ‘이다’톨 ‘아니다’와 함께 용언의 하나로 기슐 

하는 것이 바랍칙하다. 그렇지 않으면 체언의 활용이나 현행 학교 뭄법처럼 조사의 활 

용을 인정해야 하므로 활용 체계의 기술에 무리가 따른다. 

‘이다’를 용언으로 기술하는 방법은 지정사라는 별도의 품사로 셜정하는 방법 외에 

도 ‘아니다’에 묶어 형용사로 분류하거나， 형용사를 만드는 파생 첩사로 처 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방법이나 문제첨율 가지고 있을 만큼 ’이다’는 특수한 성격율 가지 

고있다. 

‘우리 말본’이 밝혀 놓은 ‘이다’와 ‘아니다’의 활용상의 특정과 셔술어가 체언인 긍 

정문과 부정분의 관계를 중시한다면 이들온 용언으로서 동사나 형용사와 구별되는 독 

립된 품사로 인정할 만한 특징율 가지고 있는 것만은 훈명하다. 

4 

4.0 관형사， 부사， 감동사는 ‘꾸멈씨’로 분류된 예들이다. 그러나 감풍사를 ‘꾸멈씨’ 

로 분류한 것온 ‘임자씨’가 세 품사， ‘풀이씨’가 세 품사인 것에 맞추어 ‘꾸멈씨’도 세 

품사를 셀청하여 균형율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李翊홉. 1967:42) 받아들이기 

는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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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관형사는 그 뒤의 체언을 꾸미는 품사로 정의하였다. 판형어와 관행사의 차이， 

접두사와 관행사의 차이를 서술하고 관형사의 수식을 받는 것은 체언뿔이라는 특정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판형사는 활용하지 않는다는 형태상의 륙정융 언급하였다(pp. 

574-578). 

관형사는 그 의미를 기준으로 (1)성상 관형사， (2)수량 관행사， (3) 지시 관형사로 

분류하였다‘ ‘ α1 분류는 혐행 학교 문업에서쪼 3태앓 뻗}둡이고 있 

다. 성상 딴형사는 고유써앓 ‘새， 헌， 외’를 들었는데 

고， 한짜써값 진(鎭假 공(公)， 사(私)， 순(純 

(新)， 구(뚫 때 (大小)， 장(長)， 단(短)， 

부(副)， 훈〈準 이(짧 흉司) 퉁올 들었는데 그 예찮씩 여{부분은 짝뺑사라는 독립 

된 단어 야니라 복합써힘 에기일 가농생이 크다. 

(數)를 나타내는 것(받， 누， 세， 네， 닷， 엿， 일곱 퉁)과 명사에셔 용 양(를)을 나타 

내는 것(운， 반， 숱한， 약간， 소수， 다수)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약간， 소수， 다수’는 

격조사를 취할 수 었으므로 명사이다. 지시 관형사는 ‘이， 그， 저， 요， 고， 조， 다른: 

헨자어의 예들을 제시하였다‘ 

이 관형사얘 포함훤 얘l장싼 체언인 명사， 대명사， 수사짜 꾸몇쌀 수 있는 71준이 전 

체적으로 마련쩌어야 한따‘ 영사는 스스로 다른 체언울 꺼쓴 싼1썽얘씩 능율 가질 

수 있고， ‘이， .:1., 적’ξ 해영사와 관형사의 기놓올 합께 가적어， ‘아섯， 역섯， 일곱’ 

둥도 수사와 관형사의 기능율 함께 가지 기 때문이다. 

4.2 부사는 그 뒤의 용언율 꾸미는 품사로 정의하였다. 부사어와 부사의 차이， 접두 

사와 부사의 차이를 셔술하고 부사는 용언 외에도 관형사， 부사， 명사를 꾸미기도 하 

고 문장율 꾸미기도 한다는 특징올 서술하였다. 그리고 부사는 활용하지 않는다는 형 

태상의 혹챙윷 언급하했다(pp. 587-594). 

부사는 그 씩찌똥 춘졌(1)시간 부사， (2) 쳐소 

부사，화식 쭈사， 정속 부사로 분류하였다(pp. 시간 부사의 예 가 

운데 ‘어제， 오눴，앓 홍’은 t경사로도 분류되고， 처소 부사씩 예 윷썩l ‘썩기， 저기， 

거기 퉁‘쓴 때챙사로앉 {송휴펴는데 그 기능을 중시하여 우 짱사흉 쥬 닷1 정할 것인 

지， 형배상 특칭옹 뽕시하여 부사에서는 제외할 것힌지가 분체가 훈 어혜 의미를 

기준으로 한 분뷰유λ}에 때한 연구에서 천통이 되어 후어 져1창 쩌에지고 있 

다. 다만 현행 학교 문법에셔는 문장의 한 생분을 꾸미는 성분 부사는 성상 부사(의성 

부사， 익태 부사 포함)， 지시 부사， 부정 부사로 나누고 문장 천체를 꾸미는 문장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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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양태 부사， 접속 부사로 나누고 있다. 

‘우리 말본’의 화식 부사와 접촉 후사가 뭄장 부사에 해당하는 것이다. 화식 부사 

(진슐 부사， 말채 어찌씨)는 @단정율 요구하는 것(과연， 진실로， 물론， 단연코， 꼭， 

반드시， 마치， 천연， 철코， 조금도)， (9의혹이나 가셜율 요구하는 것(왜， 어째， 아마，l 

글째， 만약， 만일)， @바랍〔願뿔〕율 요구하는 것(제발， 아무쪼록， 부디)으로 분류하 

였는데 이률은 화자의 태도률 표시하는 양태 부사라고 불리기도 한다. 껍속 부사에 대 

해셔는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중간에 셔셔 그 률율 잇는 중립적인 존재로 보아 인구어 

처럼 접속사률 독립시키려는 의견(남기심， 1974:47-48)도 있었으나 첩속사는 독립 

된 품사로 인갱하지 않고 뒤 문장의 구성 요소로 문장 전체를 꾸미는 폼장 부사의 하 

나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척이다. 

부사의 분류는 형태론척 구성에 따라서 단일어인 본래 부사와 파쟁이나 북합에 의한 

전성 부사를 구별하거나， 통사론척인 수식 범위에 따라서 문장 부사와 성분 부사불 구 

별하는 형태론과 통사론 차원의 논의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4.3 감동사는 철이나 문장 앞에셔 그것융 꾸미는 품사로 정의하였다. 감동사를 ‘꾸 

멈씨’로 분류하였으나 문장의 조직에는 큰 판계가 없는 독립적인 성봄임을 언급하고 

있어 그 분류에 문제점이 있읍율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어미나 조사 그리고 어조에 

의한 느낌율 나타내는 것은 감동사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체언인 ‘이놈， 요놈， 저놈， 그 

놈’ 풍과 용언인 ‘옳다， 옳지， 좋다， 찰한다， 버려라， 뽑내라’ 동을 감동사에 포함한 것 

용 잘못된 것이다(李翊燮， 1967:40). 그 밖에 ‘왜， 쟁말， 글쩨， 어디’ 풍은 부사로도 

분류되는 것이다. 

감통사는 놀랍， 기뽑 같용 순연한 감정융 나타내는 감정객 감동사와 꾀임， 부륨 갈 

용 의지의 앞머리를 나타내는 의지척 감풍사로 분류하였다. 현행 학교 문법에서도 갑 

탄사는 감정 감탄사와 의지 갑탄사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의미롤 기준으로 감정 

척 감통사는 기뽑， 성댐， 슬픔， 걱정， 한숨 둥 25가지로 분류하고 의지척 감풍사는 단 

념， 주의， 부륨， 대답 퉁 9가지로 분류한 것은(pp. 607-610) 의미훌 기준으로 한 불 

류의 극단적인 정우라고 할 수 있다. 

5 

5.0 조사는 ‘걸림써’로 분류된 것이다. 조사는 체언， 용언， 수식어에 불어서 그들의 

품법척 관계롭 보이거나 뜻율 더하는 품사로 정의하였다. 이 조사롤 독립된 품사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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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것용 ‘우리 말본’을 대표할 만한 중요한 특징이다. 

5.1 조^}는 그 구실에 따라 격조사， 접속 조사， 보조사， 감동 조사로 분류하였다. 격 

1조사는 통사척 기능에 따른 문장 성분과 관련하여 (1)주격(이/가， 은/는， 에서， 께 

서， 께옵서)， (2)관형격(의)， (3)부사격， (4) 목쩍격(을/률)， (5)호격(아/야， 여/ 

이여)，보조격(씨/가〉 조새로 분류하였는데， 부사격 조λ) 쓴 워 }싼휴로 @처 

소격(에， 에게， 한태， 더러， 찌， 에셔， 로， 안에， 밖에 웅기구격응씨l)，@자 

격격(로， 상서) , 흉씩(핵/과， 하고， 처럼， 같이， 

하고)，변생쩍(씨/가(6)인용격(라， 라고， 고) 쪼사풍 l나누었냐 612-

635). 이 분휴한 구체썩씬 여1뜰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한 서쫓져 조사환 추가한 것 

올 제외짜떤 행뺑 학 문볍에서도 거의 그대로 받아활야고 있다‘ 다만 오월날 ‘-은/ 

는’은 격초사용 분류되지 않으며 ‘안에’， ‘밖에’는 명사와 쳐소격 소사보 분석하여 기 

술된다. 

이 격조사의 분류는 통사적 기능을 중시한 분류라고 할 수 었다. ‘-이/가’를 주격， 

보조격， 현생척 초샤핫， ‘-눴’를 처소격， 기구격， 자격척， 변생걱 초샤윌， ‘~와/파’톨 

비교격’ 
시하고 것으로 

이해되어 눴우나 사실을 위에슬 잘못 이해한 결과이다. 왜냐 하멸 0] 운유에서 기준으 

로 삼은 의마란 격조사에 선행하는 체언의 의미나 후행하는 용언의 의미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되다’ 앞의 보어는 제외하고 ‘아니다’ 앞의 보어만을 위하 

여 보조격 조사를 설정한 것은 그 명청도 문제거니와 보어에 대한 이해에 문제점이 있 

음을드러낸다. 

보조샤는 그 의미에 따라 (1)상이(은/는)， (2) 동일(도)， (3) 단독(만， 뿐)， (4) 일 

양(마다， 씩)， (5) 시작(부터}， (6)도급(까지)， (7)특별(이야， 이야망로)， (8) 역통 

(인들，싹Eξ 선택〈씨 1냐， 이든지)， (10)개산(어나)첨가(쪼차(12)종 

(1 4)고사(커녕)， (15) 혼짱(서껑) 짱 샤를 열다 

638-647). 

쪼사， 후치사퉁의 명 

다옴에도 결합하기 때틀에 빠
 씨點
 

‘-온/는도만， 

체언， 

나나마부터까지’ 정도가 별 이견이 없이 보조사로 인정되는 예들이지만 이 

7}운데에도 ‘-야라도나나마’는 Z냄 다음에는 ‘-이야이라도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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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마’로 실혐되므로 지청사 ‘이다’의 활용형일 가농생이 높다.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더해 주는 보조사에 대한 연구는 보조 

사 각각의 청확한 의미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보조사는 답화에 관련된 요소를 

전제하는 공통점이 있고 주제와도 관련이 있는 요소이므로 화용론에서 관심의 대상이 

될 만한 범주이다. 

접속 조사와 깝통 조사를 몇개의 범주로 설정한 것은 문제가 었다. 했행 학교 문법 

에서 인청장 청속 5았λ순 단어 접속 조사(와/파， 이끄，얘， 아쌍， 하깅， 하며， 

, 시피)로 분류하였지만(pp. 

및 여통격 조사와 

-이며하고하며 

‘-만’과 관련이 있고 

접사 ‘-이’가 통합한 것이다. 

감통 죠사는 체언 뒤의 ‘-도이나’， 용언 뒤의 ‘그려’， 분포가 자유로운 ‘-요， 말 

이야’를 그 예로 제시하였는데 (pp. 650-651) 체언 뒤의 ‘-도이나’는 보조사로 

분류되는 씻i싸 행생펴 찍미71- 통일한 것이다. ‘그려， 맙야’썩 ‘래， 딸었데’로의 

변화도 7r충한 자형 챙식씨5똥 조사로 보기는 어렵다. 

조사끝 653-656)은 신중히 잣0] 다. 조 

사 ‘-이나이나마인들이며’와 어미 ‘-으나으나마운들으며’를 그 

형식이 다른 것으로 구별하고 있지만 조사의 ‘이’가 지정사라면 이들온 동일 형식의 

어미일 가놓성이 크다. 또한 동일 형식인 조사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나/이나， 

-와/파하고로/으로이/가， 도， 一은/는’을 들었는데 이들 각각융 하나의 

의미로 기술하려는 노력이 그 이후에 계속되고 있다. 

문제점이 

좋을내용이따. 

6 

퉁의 개념을 분명히 

별도로나누지 않고 

6.1 ‘씨가지〔接解〕’에서 다룬 내용은 파생어를 형성하는 파생 첩사에 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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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는 ‘흩씨〔單一語〕’와 ‘겹씨〔複合語〕’로 나누었는데， ‘기럭지， 맨손， 형님’과 같은 

파생어를 단일어로 나눈 것 (p. 658)온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받아들일 수 없다. 

첩사는 그 위치에 따라서 ‘앞가지〔接頭鷹〕’， ‘윗가지〔接尾雖〕’， ‘속가지〔揮A廳〕’로 

나누었다. 그러나 접두사와 관형사를 구별하면서 ‘귀(貴) , 천(全)， 온〔全)， 반(半)， 

외 〔孤〕’를 관형사로 본 것 (p. 667)온 잘못이다. 한자어 접두사로 제시한 예들도 파생 

첩사인지 복합어의 어기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접미사 ‘-하다’가 철합한 

‘폐(廢)， 통(動)， 막연， 태연， 당연， 생생， 적적， 분분’올 명사로 분석하고 접미사 ‘

히’가 철합한 ‘도도， 분분， 서서， 속， 급， 섬， 왜， 정’을 명사로 분석한 것 (pp. 674-

675)도 잘못이다. 더구나 ‘잇몸’의 ‘ A ’과 ‘좁쌀’의 ‘ a ’을 삽입사(infix)로 인정한 것 

(p. 681)도 받이들일 수 없다. 

접사를 그 기능에 따라서는 ‘뜻 더하는〔加意的〕 접사’， ‘말 만드는〔造語的〕 접사’， 

‘소리 고루는〔調音的〕 첩사’로 나누었다. 그러나 용언의 보조 어간으로 분류한 예들을 

모두 ‘돗 더하는 접사’로 분류한 것 (p. 672) 과， 형용사를 명사로 만드는 ‘기뽕， 슬픔， 

아픔’의 ‘-음’과 형용사를 관형사로 만드는 ‘헌， 오른， 다른， 바른， 갖온， 모든’의 ‘

온’을 품사의 자격을 바꾸는 접미사로 따로 분류해 놓고도 자격법의 모든 어미를 여기 

에 포항하여 ‘가기， 오기， 놀기 퉁’의 ‘-기’， ‘노는， 가는， 노래흩}는’의 ‘-는’， ‘간， 잡 

온， 큰， 객은’의 ‘-은’을 제시한 것 (p. 680) 온， 파생과 굴절의 구별 기준이 분명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그 밖에 ‘쇠돌이’의 ‘이’， 조사 ‘-은올으로’와 어미 ‘-으 

니으면으니까옴은을’의 ‘으’를 ‘소리 고루는 첩사’로 인정한 것 (pp. 

672-673)도 받아들일 수 없다. 

8.2 ‘접씨 〔複合語〕’는 ‘뭇과 팔이 둘 더 되는 낱말’로 정의하였다. 복합어와 구(句) 

를 구별하는 문제를 인식하기는 하였으나 언어 습관에 따른 언어 의식이 절정하는 것 

(pp. 687-688) 이라고 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지는 못하였다. 

복합어는 그 구성 요소의 의미 관계를 기준으로 그 구성 요소가 의미를 앓고 새 의 

미률 나타내는 ‘녹은〔願合〕 접씨’， 두 구성 요소가 주종 관계률 이루는 ‘가진〔有屬〕 

겹씨’， 두 구성 요소가 그 의미릅 유지하는 ‘벌린〔趙U) 겹씨’로 나누고 각각에 해당 

하는 예들율 품사 별로 제시하였다(pp. 688-705). 첩어(률語)는 ‘벌린 겹씨’에 포 

함하였다. 조사와 초사가 철합한 것을 ‘벌린 겹씨’에 포함하여 그 구성 요소가 둘로 이 

루어진 예들만을 제시하였으나 조사와 조사의 철합온 셋 이상도 가놓한 통사론척인 구 

성이고 병혈 관계도 아니다. 조사률 단어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단어 구성의 차원에서 

복합 조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조사는 단어가 아닌 명사구의 구성 요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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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조사를 인정하면 조사의 목록이 많아져서 조사의 기술에는 부담이 되므로 가농한 

한 복합 조사는 인정하지 말아야 활 것이다. 

표준어와 맞춤법에서 문제가 되는 복합어에서 나타나는 옴운 현상온 ‘겹씨의 소리 

됨에서 서술하고 있어 (pp. 705-718) 규범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6.3 ‘씨의 바꿈꽤웹의 뼈§뺑)’에서는 아무 것도 더하지 않고 품사가 달라지논 경우， 

접사를 더해서 뽕사자 짤싹지관 경우， 복합어가 되어서 홉사가 활싹지관 쳤↓쩔 ‘씨의 

물다:가물， 

하였다. 아무 것도 더하지 

’(부사 => 명사). ‘이， 그， 
품다:품， 배다:배 

‘다， 

불다， 길다’(행용사 => 통사) 퉁올 들었는데 (p. 720) 명사나 대명사가 부사로 쓰이는 

것과， 부사가 명사로， 관형사가 대명사로 쓰이는 것은 하나의 단어가 여러 풍사의 기 

농올 가지는 ‘품사의 통용’(남기심·고영근， 1985:180-182)으로 기술되기도 하는 것 

달ct지는 예로는 파생 접미사 κ용， • 은하 

이거리다， -a , -브’ 

복합어가 회어서 쫓λ 앓지는 예로는 ‘맛나다， 빛나따’( 

‘밤낮’(명사+명사 => 부사)， ‘천년， 만년’(수사+명사 => 부사)， ‘때때로’(명사+명 
사+조사 => 부사)， ‘나날이， 다달이， 곳곳이’(명사+명사+접미사 => 부사) 퉁을 
들었다(pp. 724-725). 

‘써의 뭇바꿈〔品詞의 빼훌〕’에서는 다의 혐상을 ‘돗바꿈’으로 이해하여 ‘먹다’가 ‘마 

시다， 피우다， 세우다， 취득하다， 해치다， 얻다， 침입하다’ 퉁 22가지의 뭇융 나타낸다 

는 예를 들었다(p. 726). 자옴 교체에 의한 뜻바꿈으로는 명음인 ‘밑말’의 자음을 정 

바꾼 ‘거센말’의 짝으로 

다’， ‘당당/땅땅/탕탱’ 동용? 톨고， 모옴 교체에 의한 

, ‘저렇다/조렇다’， 

, ‘종종/졸좁’， ‘그득하다/가득하따’， 간떻다/고렇다’， ‘지글 

들었다(pp. 727 -731) , 

아니라 ‘큰말’과 ‘작은앓’ 

글벙글’이 ‘벙글뱅글’보다는 어감이 크다.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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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0 언어 단위의 분류는 형식과 의미에 기준율 두어야 한다. 형식과 의마가 통일한 

문법 단위는 하나의 문법 범주로 분류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바람직하다. 문법 단위의 

분류에서 형식과 의미보다 통합 관계나 홍사척 기농이 더 중요한 기준온 아니다. 이 

글은 ‘우리 말본’의 품사론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분류 가훌데 형식이나 의미를 기준 

으로 한 것용 그 이후에 기준이 더육 분명혜지고 정리되기는 하였지만 현행 학교 문법 

에서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일 정도로 규범 문법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것율 확인하였 

다. 그러나 그 분류 가운데 통합 관계나 흉사척 기능율 일차척인 기준으로 한 것온 문 

제챔이 드러나는 경우가 척지 않다. 이 글온 그러한 문제첨율 들추어내기 위하여 ‘우 

리 말본’과 현행 학교 문법을 합께 살펴보았다. 

품사 분류에서 기준을 형태나 기농 가운데 어느 것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말본’ 

은 물론 그 이후 오늘날까지도 형식과 의미가 통일한 단어률 두 가지 이상의 풍사로 

분류하는예들이 있다. 

(1) 어제， 오늘， 내일， 지금 퉁:명사 양 부사 양 판행사 

(2) 여기， 거기， 처기 퉁:대명사 양 부사 

(3) 이， 그， 저 퉁:대명사 양 관형사 

(4) 다섯， 여섯， 일곱， 열， 빽 퉁:수사 옹 관형사 

(5) 왜， 정말， 글쩨， 어디 풍:부사 양 감탄사 

(6) 신， 빗， 배， 품， 누비 퉁:명사 양 동사 

(7) 크다， 늙다， 활다 둥:통사 양 형용사 

이 예들은 형식과 의미를 기준으로 하면 하나의 품사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활용하는 단어인지의 여부와 활용 방식에 따른 형태상의 특정이나 그 기농융 기준으로 

하면 두 가지 이상의 품사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1 -5)는 품사의 룡용으로 기술되기 

도 하고 (6-7)용 영첩사 파생으로 기술되기도 하지만 아직도 이들의 품사 붐류가 율 

바른 컬론에 도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장 성분율 주어， 서술어， 목척어， 판형어， 부 

사어 둥으로 분류하는 단계에셔는 그 기능율 중시하고 품사률 분류하는 단계에서는 형 

태상의 특징을 중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지만 이툴 전반율 대상으 

로 품사 분류의 기준율 다시 검토할 필요가 었는 것만운 분명하다. 폼사 붐류뿔만 아니 

라 형태소 단위인 복합어의 어기， 관행사， 부사， 활용 어미로 분류된 예롤에는 파생 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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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그 형식이 통일한 예를이 많이 있어 그것을 구별하는 기준도 앞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이다. 

명사， 대명사， 수사， 통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풍의 어휘는 그 의미훌 기준으로 하 

위 범주를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 의미를 기준으로 한 어휘의 분류는 그 기준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말본’의 분류도 긍정적으로 명가되고 그 이후의 분류에 크게 영 

향올 미치키s:. 하혔다‘ 

그러나 

척 기능과 

행태소는 그것이 통합하한 

분류가 쉽지 않다. 

조사와 어찌 짱씩 찮생 행째f샀쩔 분류하여 기술하는 문제자 쐐 협에서 흔 비중 

올 차지한다‘ 갔사와 어찌썩 환휴에서도 통합 관계와 통사적 용야 행식;파 악미 가 

운데 어느 것용 중λ!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우려 앓렸’옹 찮썼 그 이후의 

학교 문법ξ 형석과 씩η 다늘 똥합 관계와 통사척 기놓살 쫓사씬 e홉훌 해 왔다. 그 

결과 형식과 의미가 동일한 조사나 어미를 여 러 가지 하위 범주로 분류하고 었다. 

(1) ‘-이냐이나마이야이라도인들’:보조사 양 ‘이다’의 활용형 

(2) ‘-이 이여’:집속 쪼사 양 ‘이다’의 활용형 

(3) ‘-이/까’;쭈까 갔사 장’ 보격 조사 

(4) ‘…싹/싸’:여웅격 쪼사 ζi 접속 조사 

(5) ‘-으로’:처소격 조사 양 자격격 조사 양 기구격 조사 

(6) ‘-아/어지’:종컬어미 양 종속적 연결 어미 양 보조적 연결 어미 

(7) ‘-고’:인용 초사 양 대퉁적 연결 어미 양 종속척 연결 어미 @ 보조적 연결 

어미 

이 예들온 조사나 어미의 하위 범주를 분류한 내용 가운데 오늘날까지도 둘 이상의 

범주에 포함허튼 쩌륜찌 ;관'8'1 ~부분이다. 통합 관계와 통샤척 7!"Ì'"챙 

로 하위 범쭈홉 봉류한 다휴에 3 하위 범주를 다시 피상적있 

결과이다. 

여러 가지 

‘우리 

문법을 

이라는모뜯 

분류되고 기술되어야 한다. 

일차척인 기준으로 분류룡 

않을것이다 

문법이 품사 분류에서 

있다. 조사와어미는 

인기준으 

분류한 

어미가 

국어 

문장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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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우리 말본’의 품λ똥이 제시한 훈류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데에만 관심율 

그 문제성짧 해췄는 데에는 완성& 두지 옷하였다‘ 야 균에서 제기한 

문제점올 해챙하쩌 씨 글이 우리획 규병 문엠을 올바르찌) 확협하고 그것율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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